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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의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의 경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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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중학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혼남녀 266명(남성 134명, 여성 132명)을 대상으로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 학력 및 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기관 및 결혼가치

관, 이성관계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둘째,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이성관계경험 및 학력수준, 결혼가치관 등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

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성관계경험 및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의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가치관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이성관계경험

을 매개로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직

접효과만을 보였다. 연구 결과,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결혼가치관에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

의존적 자기관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매개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결혼가치관 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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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전세계

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건국 이래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한 사례로, 

바로 위 단계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016년 

기준 1.34명의 출생율을 보이는 것과 큰 대조

를 보이고 있다(정은주, 박현정, 2019).

낮은 출산율의 배경에는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낮은 혼인율과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한해 평균 

30~40만건을 유지하던 혼인건수가 2016년에

는 20만건대로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

한 보수적 가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바, 낮은 혼인율

은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 

20-30세대 혼인가정의 출산율은 소폭 상승세

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김태훈, 2019). 다시 

말해, 혼인 가정의 출산율이 안정화를 보임에

도 동세대의 혼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율의 감소는 만혼 내지 비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모두 초혼 연령이 30대 

이후로 높아졌으며, 초산연령 또한 상승하여 

2018년 현재 31.9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초산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 이후 자연

적인 임신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자녀 양

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으로써 고용기간에 대

한 고민을 깊게 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갖

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의 배경에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관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지

지하듯 지난 10여년간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최근 들어 제기되면서 ‘국가주

도식 경제 지원’에서 ‘삶의 질의 제고’로 패러

다임의 전환이 등장하고(한창식, 2019),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가치관과 자기관을 고려해 그

들의 삶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최영미, 박윤환, 2019). 

경제적 풍요와 위기의 극단치를 경험하고 

20세기와 21세기 모두를 살아내고 있는 오늘

날의 2030세대는 ‘나’라는 키워드로 정의되는 

독특한 세대문화를 지니고 있다(전시현, 2017). 

즉, 일상의 작은 소비나 취미활동 뿐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

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서구적 개념의 지나친 개인

주의자, 이기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이들 세

대가 보여주는 높은 사회적 관심과 정치 참여, 

다양한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보이는 모습 등

이 공존한다. 집단 대 개인, 전체와 부분식의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되, 사회

와의 연대 또한 고민하는 독특한 세대적 특성

을 보이며, ‘전체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 

혹은 ‘집단의 논리에 떠밀리는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애와 결혼, 자기관, 결혼 가치관에 대한 이

해는 젊은 세대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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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자기관(self-construal) 혹은 자기해석이란 개인

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무엇에 가치

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으

로(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성과 고유성인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내면화의 결과

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흔히 개인주의로 

표현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독립적 자기관

(independent self-construal)이 우세한 반면, 유교

적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는 관계

중심의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이 좀더 우세한 점은 이러한 상호작

용의 예가 반영된 결과이다(Markus & Kitayama, 

1991).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 자기관

은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

들에게 타인과의 경계감 유지는 무엇보다 중

요한 안건이 될 수 있으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과 

감정, 행동에 좀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반

면,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서 자기에 보다 초

점을 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들

에게는 타인과의 결속 유지 및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역할, 타인의 평가, 소속감 등이 

스스로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

다(Fiske et al.,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2030세대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된 ‘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독립적 자기관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결혼을 바라보며, 비

혼을 지향하는 모습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

고 자기를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2030세대의 ‘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연대, 

참여라는 중요한 키워드 역시 자리하고 있어 

이를 단순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독립적 자

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서로 배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개인 내에 공존하

고 있으며, 오히려 어느 하나의 자기관으로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공히 두 자기관 모두 

높게 발달된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양명순, 하정희, 

2006; 현경자, 2010; 조미랑, 한종철, 2004). 그

러나 이는 제한된 일부 결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관계지향적인 연애와 

결혼 경험에 있어 개인의 자기관 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

지 않은 상태이다. 기혼자의 자기관과 결혼만

족과의 관계(현경자, 2004), 이혼 등 생애위기 

경험과 자기해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현경자, 2010)가 보고되고 있으나, 기혼자 및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2030세대 미혼남녀의 양상

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으로 결혼가치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

치관(김경신, 이선미, 1998)으로 가족가치관의 

일부이면서 개인의 지향 및 태도를 반영한다

(권인숙, 2003).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 신분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개인의 실

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이 된다고 보았

다(이지원, 2006). 

결혼가치관은 유형에 따라 안정낭만적 결혼

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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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치관으로 나뉘는데(이보람, 2012), 안정

낭만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을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 경

험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반면,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과는 달

리 정해진 적령기에 출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결혼을 바라보며, 배우자에 대해 

경제적 부양자, 출산 및 양육의 주체로 인식

하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소극배타적 결혼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소극적 관점을 의미하

는 것으로, 결혼보다는 일을 중시하고 경제적

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가치를 둔 관점을 의

미한다.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사람

들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

가 낮으며 그보다는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며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및 결혼가치관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데,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

면, 남성은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재를 보

이고 있다(문선희, 2012; 주나연, 2012). 즉, 오

늘날 미혼여성은 높은 학력 수준에 기반해 남

성과 동등해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부부

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현대적 부부관계 및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결혼가치관을 보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고용

불안 등을 경험하며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

는 전통적, 가부장적 결혼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에 따

른 결혼가치관의 차이는 남녀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을 보이

며 용이한 결혼진입의 조건으로 작용, 긍정적

인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김두섭, 2007; 유흥

준, 현성민, 2010; 원아름, 박정윤, 2016), 여성

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어진 교육기

간으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또한 늦춰지면서 

결혼이 지연되거나 아예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기 쉽다(이인수, 199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가치관은 개인

의 초기 경험이 형성되는 가족 내 가치관 뿐 

아니라 성별이나 학력 수준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물린 복잡한 역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결혼이라는 전통

적 제도로의 편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

인가라는 문제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규정

하며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고려, 즉 자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경계, 분리, 성공, 성취 등 독립적 자기관을 

지향하는가 혹은 관계와 역할 부여, 친밀감 

등 관계 지향적 목표에 가치를 둔 상호의존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혼가치관

의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경자(2004)는 개인이 지닌 

독립적 자기관은 사적 자기의 개념을 촉진하

여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부여하고, 자율성의 

행사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양성하므로, 독립

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전통적 결혼 생활에 대

한 평가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

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적 자기의 개념

을 촉진하여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부여하고 

관계지향적 욕구를 양성하므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가족간의 연대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해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쉬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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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관의 유형에 따

라 결혼가치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

다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지닌 

사람이 독립적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지니며 나아가 결혼의

향 역시 높을 것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가치관

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

라서 자기관과 결혼가치관의 단선적인 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이에 본고

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친밀한 관계 경험, 특

히 젊은 남녀의 이성관계 경험은 자기관이 결

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정 부분 설명

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성교제 경험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결

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즉 결혼 전의 이성관계 경험은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결혼의사 뿐 아니라 배우자 선

택과 향후 결혼생활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

다(김진아, 2014; 민순옥, 2009; 이성희, 2008; 

원아름, 2015). 또한 건강한 이성교제 경험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며(이성

희, 2008), 이성교제 여부가 결혼기대에 영향

을 미치고 연애시의 친밀감 경험이 결혼 후의 

부부관계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전영

주, 2005),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예측치가 된

다(이해숙, 2003). 

한편,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의 근간으

로 자기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독립적 자기관을 구성하는 주요인은 자율성으

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 생각, 느낌 등을 인식

하고 그러한 감정과 견해를 솔직히 표현하도

록 격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이는 곧 자존감의 근간이 되

는 기능으로(Deci & Ryan, 1995, 현경자, 2004), 

독립적 자기관에서 형성된 건강한 자존감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관계, 특히 친

밀감을 나누는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요소로, 긍정적인 이성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현경자, 2004). 

더불어 관계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의존

적 자기관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동기

화하며(Fiske et al., 1998), 타인과의 원만한 관

계유지를 위해 자기조절을 격려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관계적 자기 정체감이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관 역시 긍정적인 이성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즉,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순

기능은 좋은 이성관계의 질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좋은 이성관계의 경험

은 이후 결혼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자기

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기관 유형 각각에 따른 단선적

인 관계 구도보다는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이 자기관과 결혼가치관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관과 

이성관계, 결혼가치관 등의 변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 진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특

히 미혼남녀의 자기관이 연애와 결혼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들

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내적인 특성인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

관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자기관이 결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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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성교제 경험이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온라인 전문사회조사기관을 통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성인남녀 266명(남= 134, 

여= 13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5.5세였다. 응답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 143명(53.8%)으로 가장 많았

고, 대재 83명(31.2%), 고졸이하 22명(8.3%), 대

학원 재학이상이 18명(6.8%) 순이었다. 직업 

분포는 정규직 109명(41%)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88명(33.1%), 비정규직 22명(8.3%), 무직 

40명(15.8%) 순이었으며, 남녀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보통’으

로 평가한 응답자가 150명(56.4%)으로 가장 많

았으며, ‘낮은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9명

(22.2%), ‘매우 낮은 편’ 15명(5.6%)를 보였다. 

반면 경제수준에 대한 ‘높은 편’ 혹은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 수는 42명(15.8%)

이었다. 

한편, 이성교제 경험여부의 경우 1회 이상

이 222명(83.5%)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44명

(16.5%) 순이었다. 결혼의향에 대한 질문의 경

우 전체 참여자 중 196명(74%)이 결혼의향이 

있음으로 답하였다. 

측정 도구

자기관 척도(Self-Construal Scale)

Singelis(1994)가 개발하고 문혜신, 오경자가 

번안하여 김보경(2003)이 사용한 자기관 척도

를 사용하였다. 자기관 척도는 독립적 자기관 

12문항, 상호의존적 자기관 12문항, 총 2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ɑ)는 독립적 자기관 .80, 상호의존적 자기관 

.75이었다. 

결혼가치관 척도

김혜영과 선보영(2010)이 제작한 ‘미혼여성

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를 참고하여 이

보람(2012)이 수정, 재구성한 결혼가치관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3개 하위범주(안정

낭만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범주별 문항수는 6문항, 7문항, 7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

도(Cronbach’ s ɑ)는 순서대로 .65, .70, .69였다. 

이성관계 경험(질) 척도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정현숙, 2001)에 기

반하여 전영주(2005)가 수정⋅재구성한 후 원

아름(2015)이 요인구조를 확인한 이성관계 경

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존중 및 지지(14문항), 공유 시

간(6문항), 애정 및 성(4문항), 긍정적 의사소통

(6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4문항) 등 5개의 하

위 범주가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서각 범주별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의 질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 하위 척도

의 내적합치도(Cronbach’ ɑ)는 존중과 지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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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간은 .88, 애정 및 성 .83, 긍정적 의사

소통 .87, 부정적 의사소통 .88이며 전체 문항

의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AMOS 16.0을 사

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및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

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과 결혼가치

관, 이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각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더불어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자기

관, 결혼가치관 및 이성관계 경험이 결혼의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이성관계 경험

을 통해 결혼가치관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

면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t= 3.25, 

p<.01), 상호의존적 자기관(t= 2.66, p<.01) 모

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중 보수도구적 결혼

가치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 4.47, p<.01), 그 외 하

위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표 1).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남자

(n=134)

여자

(n=132) t

M(SD) M(SD)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55.89

(8.16)

52.50

(8.87)
 3.25**

상호의존적

자기관

54.90

(7.68)

52.50

(6.97)
 2.66**

결혼

가치관

안정

낭만적

23.19

(3.56)

23.62

(2.90)
-1.07

보수

도구적

22.74

(4.13)

20.34

(4.62)
 4.47**

소극

배타적

22.52

(4.15)

23.38

(4.51)
-1.61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50.10

(9.69)

50.83

(50.83)
-.58

공유시간
21.41

(3.72)

21.49

(21.49)
-.18

애정/성
14.18

(3.23)

13.78

(3.53)
.96

긍정적 

의사소통

21.39

(3.88)

21.05

(4.62)
.64

부정적 

의사소통

12.84

(3.48)

15.15

(3.08)
 -5.73**

전체
119.92

(19.52)

122.30

(23.63)
-.9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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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남녀 모

두 대부분의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부정적 의사소통 

요인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참여자의 지각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3, 

p<.01).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먼저 학력 수준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양상

을 살펴본 결과, 자기관의 경우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남녀 성차와 학력수준이 자기관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

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적 자기관의 경

우 성차의 주효과(F= 17.10, p<.001) 및 성차

와 학력 수준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 

7.06, p<.001),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

고 있었으며,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여성의 경우 고졸이

하 집단에 비해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유

의하게 높은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결혼가치관의 경우 세 하위 요인 

중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학력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학력 수준이 높

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유의하게 상

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F= 4.75, p<.01), 고졸 

집단에 비해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차와 학력 수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

각의 주효과만 관찰되었으며 변인들간의 상호

표 2. 학력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고졸(n= 22) 대학재학(n=83) 대졸(n=143) 대학원이상(n=18)

F
M SD M SD M SD M SD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51.18 11.77 55.41 7.93 53.84 8.54 55.28 8.15 1.61

상호의존적 자기관 51.00 7.92 53.20 7.31 54.20 7.43 55.44 6.82 1.65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22.64 2.54 23.28 3.34 23.50 3.41 24.17 2.04 .82

보수도구적 20.60a† 4.47 20.29ab 4.66 22.17ab 4.36 23.56b 3.63  4.75**

소극배타적 23.18 2.95 23.31 4.66 22.81 4.38 22.06 4.04 .51.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48.00 8.17 50.43 10.75 50.13 10.33 56.17 8.77 2.35

공유시간 19.14a 5.18 21.37ab 4.63 21.52ab 4.32 24.06b 3.57  4.06**

애정/성 13.86 3.55 13.94 3.48 13.94 3.35 14.61 3.20 .23

긍정적 의사소통 20.18 3.70 21.36 4.40 21.10 4.27 22.83 3.96 1.37

부정적 의사소통 13.77 3.09 14.06 3.43 13.94 3.58 14.28 3.54 .09

전체 114.95 19.43 121.17 22.30 120.64 21.66 131.94 18.57 2.15

*p<.05, **p<.01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 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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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여성에 비해 남성

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

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관계 경험

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유시간 변인에서만 학

력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녀 모두 대학원 이

상의 고학력 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많은 공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 

4.06,  p<.01). 성차와 학력수준 사이의 상호작

용효과는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 관

찰되지 않았다. 

한편, 경제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통 및 낮

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독립적 

자기관을 보이고 있었다(F= 11.22, p<.001).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자기관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

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각 변인의 

주효과외에 상호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가치관의 경우,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결혼가치관

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결혼가치관에 미

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도구적 결

혼가치관 하위요인에서 성차에 따른 주효과

(F=22.14, p<.001) 및 성차와 경제수준의 상호

작용효과(F= 2.83, p<.05)가 관찰되었다. 남성

의 경우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보수

표 3. 경제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변인

높은편

(n=42)

보통

(n=150)

낮은편

(n=74) F

M SD M SD M SD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59.81a† 9.09 53.11b 7.72 53.24b 9.13 11.22**

상호의존적 자기관 55.64 8.22 53.29 7.90 53.44 7.37 1.72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24.00 3.11 23.18 3.15 23.52 3.52 1.12

보수도구적 22.24 4.41 21.29 4.35 21.67 4.95 .75

소극배타적 23.07 4.83 22.75 4.12 23.27 4.52 .37

이성

관계

경험

존중/지지 52.50 10.27 50.51 9.74 49.18 11.29 1.40

공유시간 22.07 4.32 21.47 3.98 21.06 5.58 .67

애정/성 14.86 3.18 13.88 3.17 13.69 3.84 1.78

긍정적 의사소통 22.43 3.81 21.24 3.94 20.50 4.95 2.79

부정적 의사소통 13.50 3.80 14.04 3.38 14.16 3.51 .52

전체 125.16 20.01 121.14 20.27 121.27 24.75 2.09

**p<.01 

†a,b는 scheffe사후검증 결과 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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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수준은 보수도구적 가치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

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모든 하

위변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의 차이와 경제수준이 

이성관계경험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

시하였으나, 부정적 소통 하위변인에서만 성

별에 따른 주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외 변인

들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의향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참여자의 결혼의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들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과 자기관,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

을 독립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 Hosmer- 

Lemeshow의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 3.531, p= .897), 분류 

정확도는 84.2%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변인 중 이성교

제 경험 빈도 및 학력 수준은 유의하게 결혼

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에 비해 2배 이상의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경우에도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재

학의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에 비해 13배 가량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 2.583,  p<.001),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경우 고졸집단에 

비해 33배 이상 높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B= 3.497,  p<.01). 

다음으로 이성관계 경험의 경우, 애정 및 

성 하위변인은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예측하고 

있으며(B= .137, p<.05)는, 특히 안정낭만적 결

혼가치관(B= .149, p<.05), 보수도구적 결혼가

치관(B= .182, p<.001)은 각각 1.16배, 1.20배 

높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배타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표 4. 결혼의향 예측변인 탐색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E Wald df Exp(B) 95% 신뢰구간

인구학적 변인

이성교제경험 1.021* .512 4.0088 1 2.778 1.022 - 7.551

학력(1): 고졸 vs 대재 2.583*** .686 14.160 1 13.243 3.448 - 50.860

학력(2): 고졸 vs 대졸 2.460*** .646 14.384 1 11.710 3.284 - 41.763

학력(3): 고졸 vs 대학원이상 3.497** 1.293 7.270 1 33.006 2.599 - 419.237

이성관계 경험 애정/성 .137* .068 3.969 1 1.147 1.002 - 1.313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149* .063 5.296 1 1.161 1.022 - 1.318

보수도구적 .182*** .058 12.873 1 1.200 1.086 - 1.326

소극배타 -.298*** .061 26.219 1 .742 .662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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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 -.298, p<.00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자기관 및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적 자기

관은 상호의존적 자기관(r=.40, p<.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소극배타적 가치관

을 제외한 모든 결혼가치관 하위요인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23~.35, p<.01). 이

성관계 경험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이고 있어(r= .26~.40, p<.01), 독립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및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관 역시 독립적 자기

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결혼가치관 중 

소극배타적 가치관 외에 모든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28~.37, p< 

.01). 이성관계 경험 역시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이고 있어(r= .25~.30, p<.01), 상호의존

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성

관계 경험 및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결혼가

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검증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

았다. 모형적합도는 TLI= 1.003, CFI= 1.000, 

RMESEA= .000으로 적합하였다(표 6). 경로모

형의 각 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

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

으나(β=.21, p<.001), 그 외 변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상호의존

표 5. 주요변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독립적 자기관 1 　 　 　 　 　 　 　 　 　

상호의존적자기관 .40** 1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34** .29** 1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29** .37** .16** 1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7 -.09 -.07 -.28** 1

존중/지지 .26** .29** .45** .27** -.30** 1

공유시간 .40** .25** .46** .29** -.26** .72** 1

애정/성 .35** .30** .42** .24** -.23** .69** .73** 1

긍정적 의사소통 .32** .30** .44** .23** -.24** .87** .72** .67** 1

부정적 의사소통 -.05 -.04 .28** -.08 -.23** .35** .16* .10 .25**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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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표 6. 적합도

χ₂ df P TLI CFI RMSEA(90%신뢰구간)

1.867 2 0.393 1.003 1.000 .000(.000~.119) 

표 7. 경로계수

경  로 　 B ß S.E t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05 -.02 .19 -.23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1.16 .43 .18  6.41***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 .06 .38 .01  6.89***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 .03 .14 .01 2.27*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 -.07 -.37 .01 -5.79***

독립적자기관 → 안정낭만적 -.04 -.09 .03 -1.56

독립적자기관 → 보수도구적 .13 .21 .04 3.14**

독립적자기관 → 소극배타적 .03 .06 .04 .84

상호의존적자기관 → 안정낭만적 .15 .38 .03  5.59***

상호의존적자기관 → 보수도구적 .10 .18 .04 2.46*

상호의존적자기관 → 소극배타적 .05 .09 .04 1.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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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관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β=.38, 

p<.001), 보수도구적 가치관(β=.18, p<.05) 모

두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 상호의

존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한 안정된 

삶과 정서적 지원, 친밀감 등을 보다 더 기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배타적 결혼가치

관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적 자기관이 이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데 

반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이성관계 경험에 

있어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3, p<.001). 한편, 이성관계 경험에서 관

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안정낭만적

(β=.38, p<.001),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β= 

.14, p<.05)은 증가하는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

가치관(β=-.37, p<.001)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

가치관 하위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이성관계 경험이 갖는 간접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

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간접효

과 측정치의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

을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방식

이다(Shrout & Bolger, 2002). 이러한 간접효과 

추정 방식을 실행하기 위하여 Chan(2007)이 제

안한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방법을 이용, 

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이성

관계 경험을 통해 결혼가치관 각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결혼가치관의 모든 하위 변인들에 

미치는 간접효과 측정치의 신뢰구간에 0이 포

함되어 있어,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지 않

고 있다. 즉,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

혼가치관에만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일 뿐 그 

외 결혼가치관 하위 변인들에는 직접효과 및 

이성 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 보이지 

표 8. 독립적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 로 매개효과(95%신뢰구간)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006(-.054~063)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0.002(-.035~.016)

독립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0.006(-.066~.056)

표 9.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이성관계경험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 로 매개효과(95%신뢰구간)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소극배타적결혼가치관 -0.157(-.257~-.08)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 0.06(.001~.149)

상호의존적자기관 → 이성관계경험 →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 0.161(.098~.244)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72 -

않고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이성관계 경험을 매개로 결혼가치관 하위 변

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소극배

타적 결혼가치관을 제외한 보수도구적 결혼가

치관(β= .06, 95% CI=.001～.149),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β= .161, 95% CI=.098～.244) 모두

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 보다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며, 

이는 다시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을 상승시키

고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미혼 남녀 266명을 대

상으로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성관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자율성의 행사와 자유에 대한 욕

구를 특징적으로 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관계 

속에서의 자기 개념 및 관계지향적 욕구를 특

징으로 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각각이 결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사이에 이

성관계 경험이 갖는 설명량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성별, 학력, 경제 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관, 결혼가치관 등 주요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기관의 경우 독립적 자

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

었다. 자기관에 대한 초기 개념에 따르면 독

립성과 관계성에 근거한 자기해석에 남녀 성

차를 보일 수 있으며 대체로 남성이 독립적인 

자기관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이 가사와 자

녀양육, 가족 간의 유대 등을 중시하며 상호

의존적 자기관을 발달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Maccoby, 1990; Gilligan, 1982). 그러나 한편에

서는 현대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양성적 역할

을 기대, 장려하는 경향이 높아져(이영미, 김

정희, 1997), 이전 세대와 달리 여성에게는 독

립적 자기관의 확대를, 또 남성에게는 상호의

존적 자기관의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 본 연구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독

립적 자기관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 모두 유의

미한 상승을 보인 점은 2030 세대 남성집단의 

성역할 내지 양성평등의식의 변화가 이전 세

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케 한다. 

실제로 최근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는 나이가 어

릴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보다 의식개

선 효과가 두드러짐을 제안하고 있는 바(한영

혜, 2018),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의향을 예측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 및 자기관, 결혼가치관, 이성관계 경험 

등 주요 변인들을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관계 경험 유

무 및 학력수준 변인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 인구학적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재학 이상의 높

은 학력 수준을 가질수록 유의미하게 결혼의

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력수

준은 결혼의향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 

반면, 자기관은 두 유형 모두 결혼의향을 예

측하지 못하였으며 이성관계경험 중 애정과 

성 요인만이 결혼의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가치관의 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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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정적, 부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낭만적/보수도구적 결

혼가치관은 모두 정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

는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부적으로 

결혼의향을 예측하였다. 즉, 소극배타적 결혼

가치관이 높을수록 결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독립적 자기관은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두 유

형의 자기관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개인 

내에 공존하며 서로 보완하는 두 요소라는 점

을 뒷받침해준다. 더불어, 두 자기관 모두 긍

정적인 이성관계 경험, 안정낭만적 결혼가치

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모두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이성관계 경

험 전반에 걸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결혼 뿐 아니라 연애관계, 이성 관계 경

험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기관이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개인이 

부정적 이성관계를 경험할 경우 유의하게 소

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결혼관, 결혼의향을 높이는데 있

어 무엇보다 건강한 연애와 양질의 이성관계 

경험이 선행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관 유형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좀더 살펴보면,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는 직

접적인 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그 외 결혼

가치관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직접효과를 보

이지 않았으며, 이성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

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독립적 자기

관이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량을 지니는 반면, 두 변인 사이에서 이

성관계 경험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의미하는 바,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

들에게 결혼은 여전히 관습적인 의례, 자녀출

산과 같은 과업 수행의 측면으로 인식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 선택과 가족

의 형성 역시 이러한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경자

(2010)에 따르면 기혼자의 심리적 안정 및 결

혼만족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 뿐 아니라 상호

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발달한 복합적 자기관

의 발달이 중요한 바, 독립적 자기관이 좀더 

뚜렷한 개인에게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보완하

고 양질의 관계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역량

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가치관의 

하위 요인 중 소극배타적인 결혼가치관을 제

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직접효과를 보일 뿐 아

니라, 이성관계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결혼

가치관 유형에 상관없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성관계 

경험이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양

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의존적인 자기

관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과 정적인 관련

성을 보이고 있어, 두 사람만의 관계 중심, 애

정 중심의 관계를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 역할, 관계 등 외적

인 특성 외에도 집단에서 적절한 위치에 속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에 있

어 간접적이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이 결혼 및 가족 형성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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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30 젊은 세대의 결혼의향 및 

결혼가치관 형성에 있어 자기관의 두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이성관계의 경험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려 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관계 중심적인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의향

과 결혼가치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었으나 연구 결과 일부에서만 이러

한 견해가 받아들여졌다. 우선적으로 두 자기

관 모두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

고 있어 자기관이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경로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안정낭만적/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모두에 직접적인 설명량을 가지며 

결혼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특

히 양호한 이성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

혼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이성관계 형성과 유

지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양산할 것

이라는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함양 및 파트너와의 공유시

간 계획, 적절한 애정표현 및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

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

관을 제외한 다른 두 결혼가치관 모두에 유의

미한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사

적 영역과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립적 자

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보다 소극적이

고 배타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관습적

인 의례, 혹은 과업 수행과 같은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즉, 이는 독립적인 자기관을 지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발달과업 

중 하나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점을 유지하

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

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대~30대 초반의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분 없이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좀 더 많은 대상으로 두고 

지역별, 직종별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자기관,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오늘날 결혼을 결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각자의 

경제적 배경 및 직업,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등과 같은 물리적 여건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이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성

관계의 경험만을 두고 보았는데, 결혼가치관

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이성관계 경험 외에 다

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성관계 경험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추

가,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개별적 역할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 두 유형의 자

기관은 개인 내에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존

재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

존적 자기관이 서로에게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높은 독립적 자기관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기관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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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자기관의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

가치관이나 결혼의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결혼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면서 비혼 세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적인 변인을 투입해 

설명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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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lf-Construal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on Marital Values:

Mediating Effect of Dating experience

Sukyoung Kim                    Seung-mi Choi

                Sinmyung middl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s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construals and marital values of 266 single males and females (134 males and 132 females) 

in their 20s and early 30s. As a result,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lf-construals, 

marital value, and dating experi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economic level.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ain factors for predicting marital intention, the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 educational level, and marital values predicts marital intention significantly. 

The marriage intention was high. Third, as a result of conducting path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ating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s and marriage value of single males 

and female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influenced marital values through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Independent self-construals, on the other hand, had a direct effect on conservative marrital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value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lf-construals,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redicted the formation of a positively positive 

marital-values through a healthy dating relationship experiences.

Key words : single males and females, self-construals, marital value, dating relationship experiences.


